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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매개 및 자기분화 조절 효과 검증*

홍성희**․이영실***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심리사회적 기제를 밝히고, 청소년 학교폭력예방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권 지역에 소재한 14개교의 중고등학생 863명의 학생

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고 그 중 835명을 표본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측정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연구모

형의 적합도는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을 위하여 형태동일성 검증, 측정

동일성 검증, 부분측정동일성 검증 및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한 후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비교 결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의 모애착 잠재평균 수준이 참조집단인 자기분화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의 잠재평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의 효과크

기는 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중간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셋째, 자기분화 수준의 고저집단별 비교결

과,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자아탄력

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Sobel 검증에서 얻어진 Z값은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서 모두 유의미하여 

이들 두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입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의 일치성 여부 등에 대한 논의 및 이론적․실천적․정책적 함의, 연

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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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3)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2012년 

학교폭력 가해율 12.6%, 피해율 12.0%로 나타났는데, 이 중 학교폭력을 당한 청소년

들의 심리적 고통이 2011년에는 33.5%가 2012년에는 49.3%로 증가하였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선행연구결과들(Monks, Smith & Swettenham, 2005; Marini, Dane, Bosacki 

& Ylc-Cura, 2006; Accordino & Accordino, 2011)을 보면 성별, 나이, 자아존중감 등 

개인요인, 부모-자녀관계, 가정폭력 등 가정요인, 교사, 또래관계 등 학교요인, 유해

환경, 대중매체의 폭력성 등 지역사회요인 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영향에 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고, 그 중 가정요인인 어머니의 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

친다는 선행연구들(Mallinckrodt & Wei, 2005; Wei et al., 2005; McElhaney et al., 

2006; Miller et al., 2009; Moss et al., 2009)이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이들 간에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개인적, 가정적 

요인들의 보호기제가 있다는 결과들을 유추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보호기제로서의 

변수에 대한 선행연구(Bowes, Maughan, Caspi, Moffitt & Arseneault, 2010; Donnon, 

2010; Hofer, Eisenberg & Reiser, 2010; Rothon, Head, Klineberg & Stansfeld, 2011; 

Maria Sapounaa & Dieter Wolke, 2013)에서는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자아탄력성 

등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학

교폭력으로 오는 여러 외부적 문제를 스스로 잘 대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Hofer et 

al., 2010). 그 다음 모애착과 학교폭력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문제들을 완충시키는 

가정․사회적 보호요인으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학교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 신뢰감, 의사소통, 자기분화등과 같은 요인들 중 특히 Bowen(1976, 1978, 1982), 

Skowron과 Dendy(2004), Mallinckrodt와 Wei(2005)등은 자기분화가 자녀와 부모사이

의 공생관계나 이중구속 메시지 등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에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에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 자기

분화가 조절효과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관련 학교부적응, 학교문제, 가출, 자살, 양육태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애착과

의 선행연구들은 있으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모애착에 자기분화와 자아탄력성이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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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써 적용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청소년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심리사회적 기제를 밝히고, 청소년 학교폭

력예방 개입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학교피해경험, 모애착, 자아탄력성, 자기분화

1) 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정의는 학교폭력의 다양한 정의에 근거하여 찾아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학생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언어적 폭력, 금

품갈취, 사이버폭력 등으로 인해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또한 학교폭력피해는 청소년의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복합

적인 상황 및 환경의 문제이므로, 이는 개인과 환경은 특정 상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측면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생태체계이론에 근거

하고자 한다(Pincus & Mimahan, 1974; Bronfenbrenner, 1979; 이영실 외, 2013).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언어폭력피해, 집단따돌림피해, 성폭력피해, 사이버

폭력피해 유형으로 나누었다.

2) 모애착

모애착은 Bowlby(1973)가 처음 유아와 모 간의 유대관계로 정의하면서 사용하였

고, Ainsworth(1978, 1982, 1989)는 Bowlby의 개념을 보다 정교화 하여 유아가 주 

양육자에게 형성하는 애정적 결속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모애착의 정의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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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와 자식(청소년) 간의 상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두 사람 사이의 정서적 또는 애정적 유대감을 모애착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모애착은 개인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기본적인 초기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전 

생애 동안 개인들 간에 형성되는 강한 정서적 애착의 발달과 변화를 설명하려고 한 

애착이론에 근거(Erikson, 1963; Bowlby, 1982, 1988, 1989)하고자 한다. 애착은 심

리·사회적 발달의 한 유형으로 개인 내면의 심리가 아닌 가족경험과 같은 대인관계

에 대한 구성개념 틀(Ainsworth, 1989; McElhaney et al., 2006)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의 유형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 근거 및 요인분석을 통해  

모애착의 유형을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 세 가지로 나누었다.  

3)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의 여러 정의를 보면 상황에 맞게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

력(Block & Block, 1980; Block & Kremen, 1996), 개인의 적응을 위협하는 외적 상

황에 적응하는 역동적 능력(Rutter, 1985, 1987), 개인이 역경으로부터 회복하여 긍정

적인 적응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심리사회적 능력(Garmezy, 1993), 내적·외적 긴장에 

맞서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Klohnen, 1996) 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러한 자

아탄력성의 정의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외적인 위험이나 역경을 극복

할 수 있는 적응능력으로 보고자 한다.(추가) 이러한 정의는 ‘상황 안에서의 개인’으

로 강점관점 이론과 체계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Block & Block, 1980; Klohnen, 

1996; Block & Kremen, 1996; Harvey & Delfabbro, 2004).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통해 자아탄력성의 요인을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으로 나누었다.

4) 자기분화 

자기분화(differentiation of self)는 Bowen(1978)의 가족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

념으로 감정과 정서를 지적체계인 사고에 의해 적절히 통제하고 분리할 수 있는 능력

을 강조하는 심리내적 측면과 자신의 자기(self)를 타인의 정서에 융합하지 않고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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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고 있는 대인관계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Bowen, 1976, 1978, 1982). 

자기분화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근거는 Bowen(1978, 1982)의 자기분화이론으로써, 

이는 가족의 상호작용이라는 가족역동성과 성숙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내포하고 있으

며 각 가족구성원들의 정서적 역기능을 유발케 하는 여러 기제들을 제시해 주는 이론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Bowen(1978)의 자기분화의 개념적 정의를 근거로 

하였으며 요인분석을 통해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정서적 융합의 세 가지 요인으

로 나누었다.  

2. 선행연구

1)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

Marini, Dane, Bosacki and Ylc-Cura(2006)는 불안정애착을 가진 중학생 집단따돌

림피해자들은 집단따돌림을 당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더 불안정한 모애착을 가지고 있

다고 했고 Kristi Koiv(2012)는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가해자나 학교폭력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안정된 모애착이 더 낮게 나타났다고 했고 Bowes et al.(2010)의 연

구에서는 따뜻한 가족관계에서 모와의 애착은 학교폭력피해의 부정적인 경험을 완화

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으며 Accordino와 Accordino(2011)는 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이버폭력의 피해를 더 많이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spelage와 Swearer 

(2003), Marini et al.(2006), Eliot and Cornell(2009), Kristi and Koiv(2012) 등에서도 

전반적으로 학교폭력피해자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없는 청소년보다 더 불안정한 모애

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Monks et al.(2005)의 선행연구에서는 모의 긍정적이고 일관적인 양육방식과 애착

관계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특히 불안정한 애착은 자아탄력성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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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Bowes et al.(2010)에서는 온정적인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자

의 자아탄력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학교폭력피해경험자의 자아탄력성 증진은 가정환경 

중 모애착을 높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하영, 이윤주와 이영미(2004)의 연구에

서 성인애착과 자아탄력성과의 상관에서 친밀한 애착을 형성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양수진과 이정윤(2012)의 연구에서도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성인

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이희은(2012)도 안정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들 보다 자아탄력성이 더 높다고 보고하

였고 안태용과 심혜숙(2009)의 연구에서도 애착은 자아탄력성과 상관 및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자

아탄력성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과 자기분화와의 관계

Bowen(1966, 1976, 1978, 1982)은 부모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적 애착이 강할수록 

부모 및 자기 과거로부터 단절되려는 경향 즉 정서적 단절이 심하고 자기분화가 어렵

다고 보았고 유혜경과 남현우(2010)는 애착의 하위요인인 모의 개방적 의사소통이 자

기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박지선, 김남희와 천성문(2002)의 연구에

서 대학생의 동료에 대한 애착정도가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정서적 단절과 상관관계가 

있었고 애착이 자기분화에 영향을 미치었으며 자기분화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단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고 나보영과 정혜정(2008)의 연구에서 모애착과 자기

분화 및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모두 정적상관을 보였고 김갑숙, 전영숙과 이철우(2009)

의 청소년의 모애착과 자기분화와의 연구에서 모애착이 높을수록 자기분화수준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

과 자기분화와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 자아탄력성과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

Turner, Finkelhor and Ormrod(2006)는 또래괴롭힘 예방프로그램을 폭넓게 말해서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밝혀졌고 Fergus와 Zimmerman(2005)는 집단괴롭힘

에서 학교피해자들 중 일부분은 자아탄력성에 따라 집단괴롭힘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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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고 Maria Sapounaa와 Dieter Wolke(2013)는 학교폭력피해경험자 초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살펴본 결과 학교폭력피해경험으로 인한 우울과 비행을 감소

하는데 자아탄력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고 최윤정, 진혜경과 김종원(2001)의 

연구에서는 또래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는 아동은 피해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자아탄

력성이 낮았고 신체화 및 과잉행동척도가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으며 최연희와 김나

영(2013)의 연구에서도 집단따돌림 피해아동의 자아탄력성과 집단따돌림은 부적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학교폭력피해경험와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 자기분화와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

Bowen(1976)은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정도가 높아 긴장을 증가시키고, 

사회적 비행으로도 나타난다고 하였고 Arseneault et al.(2006), Keller and Whiston 

(2008)의 연구에서 자기분화수준이 낮은 사람은 갈등에 직면하여 폭력 등 부정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하였고 Lopez et al.(1986)의 연구에서는 개인이 자기

가족, 특히 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되지 못하여 즉, 자기분화 수준이 낮을 때 부적

응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고 Miller et al.(2009), Lonardo et al.(2009)

도 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할 때 대인관계상의 문제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

하였고 장경문(2011)의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환경에서 피

해-가해 집단의 아동들이 자기조절능력의 측면에서 정서적 불안정이 유의미하게 나타

났다. 이와 같이 여러 선행연구결과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기분화와 학교폭력피해경험

과의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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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

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들이다. 본 조사기간은 2013년 9월 1일에서 10월 9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모집방법은 서울지역은 강남과 강북으로 경기지역 서남부권 10개교를 

편의 표집하여 모두 14개교에서 설문조사를 하였다. 총 863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것으로 판단 된 설문지 21부를 제외하고 총 835부의 설

문지를 본 연구의 최종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 학교폭력피해경험 

학교폭력피해경험척도는 김은경(2012), 김민정(2010), 박재숙(2008), 이장익(2006)이 

사용한 측정도구를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학교폭력피해경험척도를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Eigen-value)이 .10이상 

의 값으로 구성된 언어폭력(4문항), 집단따돌림(3문항), 성폭력(5문항), 사이버폭력(6문항)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전체 18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학교폭력피해경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a)는 .829이다.

2) 독립변수 : 모애착 

모애착 척도는 Armsden과 Greenberg(1987)가 제작한 부모 및 또래애착 척도(IPPA) 

의 개정본(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Revised Verson : IPPA-R)에서 

모애착 척도를 연구자가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원척도와 

동일하게 신뢰감(10문항), 의사소통(9문항), 소외감(6문항) 세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

하여 전체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모애

착의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a)는 .919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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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개변수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척도는 박은희(1996)가 Block과 Kremen(1996)의 자아탄력성척도와 

O’Connell-Higgins(1983)의 연구를 기초로 하여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 값(Eigen-value)이 .10 이상의 값으로 구성된 대인관계(7문항), 

활력성(6문항), 감정통제(5문항), 호기심(7문항)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아탄력성 전체 내적 신뢰도 

(Cronbach’s a)는 .941이다.

4) 조절변수 : 자기분화

자기분화척도는 정혜정과 조은경(2007)이 Bowen의 이론에 근거로 하여 개발한 한국

형 자기분화척도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 값(Eigen-value)이 .10 

이상의 값으로 구성된 심리내적차원인 정서적 반응(3문항), 대인관계차원인 정서적 단절

(3문항), 심리내적과 대인관계차원인 정서적 융합(4문항) 3개 하위요인으로 총 10문항을 

구성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전체 내적 신뢰도(Cronbach’s a)

는 .848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으로는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잠재변수를 자기

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비교분석하는 다중집단 분석을 하였다. 다중

집단분석을 위한 전제인 측정동일성 검증을 하였고, 계수차이검증과 구조동일화 제약

방법을 활용하여 구조모형의 차이를 찾아 제시하였다. 주요 잠재변수 간의 자기분화 

고저 수준의 따른 차이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하였고 Cohen의 

효과크기도 함께 제시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검증과 Bootstrapping을 

통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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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독립

변수

신뢰감 ―
853

**

544

**

396

**

407

**

329

**

.330

**

-.134

*

-.160

**

-.138

**
-.140

의사소통
.827

**.
―

.539

**

.346

**
.383**

.275

**

.309

**

-.109

*

-.107

*

-.138

**
-.165

소외감
.524

**.

.559

**
― .238** .242**

.129

*

.164

**

-.121

*
-.040 -.023 -.074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자기분화가 낮은 집

단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애착의 측정변수인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은 .559∼.727

의 상관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의측정변수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은 .516∼.789의 상관을 보였고 종속변수인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측정변수인 언

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은 .201∼.542의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분

화가 높은 집단에서는 독립변수인 모애착의 측정변수인인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은 

.539∼.753의 상관을 보였고 매개변수인 자아탄력성의측정변수인 대인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은 .718∼.798의 상관을 보였고 종속변수인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측정

변수인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은 .139∼.530의 상관을 보였다. 이

와 같이 동일한 잠재변수 내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80이상의 높은 상관

을 보이는 변인들은 없으므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용된 주요변수의 상관관계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상관성을 보이고 있어 각 주요변

수들과의 인과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

주요 변수들의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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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매개

변수

대인관계
.316

**.

.256

**

.131

**
― .888**

.766

**

.798

**

-.155

**

-.211

**
-.093 -.093

활력성
.266

**.

.274

**

.100

*

.789

**
―

.718

**

.850

**

-.133

*

-.180

**

-.106

*
-.093

감정통제
.209

**.

.228

**

.129

*

.593

**
.516** ―

.763

**
-.093

-.171

**

-.113

*
-.108

호기심
.226

**

.221

**
.027

.625

**
.730**

.575

**
― .067

-.128

*
-.090 -.050

종속

변수

언어폭력
-.189

**

-.178*

*
-.111* -.115* -.168** -.059 -.047 ―

.530

**

.139

**

.291

**

집단따돌림
-.135

**
-.097* -.070 -.104* -.157** -.046 -.057

.542

**
―

.169

**

.305

**

성폭력
-.098

*
-.086 -.075 -.033 -.053 -.113* -.016

.409

**

.201

**
―

.401

**

사이버

폭력

-.124

**
-.090* -.098* -.101* -.117* -.057 -.099*

.415

**

.451

**

.456

**
―

*주: 대각선 위(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N=358), 대각선 아래(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N=477)

*독립변수: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 종속변수: 학교폭력피해경험; 조절변수: 자기분화; 매개변수: 자아탄력성 

        

2. 구조방정식 모형의 분석결과

1) 측정모형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에 포함된 잠재변수인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

험 변수를 포함한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추정치는 표 2와 

같이, = 287.442, = 41, = .000, TLI= .933, CFI= .950로, 적절한 모형으로 판

단되었고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표 3은 각 이론변인들에 대한 측정

모형 결과이다(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오차,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분석결과, 

잠재변수(이론변수)인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피해경험을 측정하는 변수에 이르는 

* C.R.(Critical Ratio)은 각 모수의 유의도 검정을 위한 값으로, 이 값이 1.96이상이면 p<.05 수준에서 

“인과관계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잠정적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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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는 .000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모애착,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 등 3개 잠재변수에 대한 측정변수들이 모두 타당하게 구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림 1. 측정모형 분석결과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287.442 41 .000 .933 .950 .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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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경로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표준
오차

C.R.(t값)

신뢰감 ← 모애착 1.000 .917

의사소통 ← 모애착 1.283 .924 .039 32.511***

소외감 ← 모애착 .506 .619 .025 20.063***

대인관계 ← 자아탄력성 1.000 .907

활력성 ← 자아탄력성 .937 .934 .022 42.674***

감정통제 ← 자아탄력성 .585 .733 .022 26.616***

호기심 ← 자아탄력성 .939 .839 .027 34.194***

언어폭력 ← 학교폭력피해경험 1.000 .718

집단따돌림 ← 학교폭력피해경험 .545 .681 .040 13.776***

성폭력 ← 학교폭력피해경험 .391 .454 .037 10.525***

사이버폭력 ← 학교폭력피해경험 .521 .605 .040 13.119***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전체집단(자기분화 수준의 고집단과 저집단)을 대상으로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

하여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이르는 경로를 구조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지 않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며, 적합도 평가 지수의 기준이 확립된 

RMSEA, TLI, CFI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 평가를 √하였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287.442, =41, =.000, TLI=.933, CFI=.950으로 나타나,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나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적절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4 

연구모형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287.442 41 .000 .933 .950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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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전체 연구모형의 이론변수 간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의 분해결과로 

전체 조사대상의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 

전체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분석 

전체모형경로
총효과
(표준값)

간접
효과

(표준값)

간접
효과

(표준값)

유의도 검증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학교폭력피해경험←

자아탄력성 ←모애착

-.040***

(-.235)

-.030**

(-.179)

-.009**

(-.055)
-.018 .003 .004

     

그 결과는 ‘모애착’→‘학교폭력피해경험’의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 

=-.055(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접효과는 =-.179( ), 총효과는 

=-.235( )로 유의성이 검증이 되었다. 따라서 전체집단의 연구모형에서 자아

탄력성이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사이에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 )이 검증되었다.

그림 2는 잠재변수(이론변수)의 모수추정 결과이다(비표준화된 경로계수, 표준화된 

경로계수, C.R., SMC*). 내생변수인 자아탄력성의 변량이 모애착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는 18%이고, 학교폭력피해경험의 변량이 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 의해서 설명되는 

정도는 7.0%로 나타났다. 잠재변수 간 경로계수 및 통계적 유의도를 살펴보면, 자아

탄력성에 이르는 모애착의 표준화된 경로가 .42(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이르는 표준화된 경로에서는 모애착이 

-.18(  ), 자아탄력성이 -.13(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 SMC(Squared Multiple Correlation: 다중상관자승치)는 내생변수의 변량이 예측 변수에 의하여 설

명되는 정도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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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모애착,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경로

3)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집단 간의 동일성 검증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형태동일성 

검증에서는 형태동일성의 경우 TLI 값 .928, CFI 값 .946, RMSEA 값 .061 로 적합도 

기준에 부합하여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형태동일성이 성립되

었음을 나타냈고 측정동일성 검증에서도 TLI 값 .931, CFI 값이 .944, RMSEA 값은 

.059로 형태동일성에서 살펴본 적합도에 비해 더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측정동일성 모형과 형태동일성 모형의 차이가 유의한지에 대한 결과는 자유도 차이 8

의 임계치 값(15.50, 유의도 .05수준)보다 카이자승치 차이값 =8.727(  )이 훨

씬 적어 측정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이 수용되었다. 그다음 절편동일성 검증에서는    

차이 값이 자유도의 차이에서 유의미하였고, TLI, CFI, RMSEA 값이 모형 2의 측정동

일성 모형의 값보다 나빠졌기 때문에 검증된 절편동일성은 기각되었다. 측정동일성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두 집단의 요인계수를 수정지수(MI)를 비교하여 그 차이가 큰 

추정치로 나타난 ‘모애착 3’과 ‘탄력성 4’ 관측변수가 절편동일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타

나, 이 두 변수의 동일화제약조건을 해제하고 부분절편동일성 모형을 다시 추정하였다. 

그 결과, TLI값 .936, CFI값 .944, RMSEA값 .057로 측정동일성(모형 2)보다 좋은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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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산동일성을 검증한 결과, 요인분산동일성

(모형 5)과 부분절편동일성(모형4)의 적합도 지수가 더 좋아졌다. 표 7의 모형 간 비교

를 통한 동일성 검증에서도 자유도 차이 3의 임계치 값(7.815, 유의도 .05수준)보다 카

이자승치 차이값 =2.933( )이 훨씬 적어 요인분산동일성 및 교차타당성이 수

용되었다. 이는 잠재평균분석을 실시할 수 있으면서 Cohen의 효과크기()를 제시할 

때, 공통된 표준편차를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표 6 

자기분화 고저에 따른 동일성 검증

   TLI CFI RMSEA

모형1: 형태동일성 344.299 82 .000 .928 .946 .061

모형2: 측정동일성 353.026 90 .000 .931 .944 .059

모형3: 측정 및 절편동일성 389.652 98 .000 .930 .938 .060

모형4: 측정 및 부분절편동일성 357.579 96 .000 .936 .944 .057

모형5: 측정, 절편 및          

      요인분산동일성
360.512 99 .000 .940 .945 .052

표 7 

모형 간 비교를 통한 동일성 검증

   결정

모형 1과 모형 2 8.727 8 .366 채택

모형 2와 모형 3 36.626 8 .000 기각

모형 2와 모형 4 4.553 6 .602 채택

모형 4와 모형 5 2.933 3 .402 채택

4)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비교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의 잠재평균을 추정하기 위해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

단의 잠재평균을 0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표 8 참조). 표 6의 모형5는 Cohen의 효

과크기를 구하기 위해 요인분산동일성 검증을 실시한 것이다. 요인분산동일성 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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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도는 부분절편동일성 모형과 비교하여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요인분산 동

일성 역시 확정되었다. 집단 간 잠재평균분석 비교 결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의 모애착( ) 잠재평균 수준이 참조집단인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의 잠재평균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차이의 효과크기는 모애착과 자아탄력성에서 중간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표 8 

자기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잠재평균 및 효과크기

잠재평균차이분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효과크기

평균값 표준오차

학교폭력피해경험 0 .277* .132 .171

모애착 0 -2.488*** .345 -.532

자아탄력성 0 -1.983*** .307 -.473

     

5) 자기분화 수준의 고저집단별 비교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대한 3개의 경로계수 각각에 대해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변화량을 검증하였다.  변화량이 통계적으

로 유의적이라면, 그 모수에 대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고, 이는 경로계수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저모형과 측정동일성모형의 자유도 차이 2에서 임계치 

값(5.99, 유의도 .05수준) 이상이면 유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아탄력성→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직접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집단차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3개의 경로가 각각의 집단에서 개별적으로 추정되었다. 두 집

단에 있어, 모애착→학교폭력피해경험, 자아탄력성→ 학교폭력피해경험, 모애착 →자아

탄력성에 주는 직접효과가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

서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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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상관자승(SMC)은 .187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과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다중상관자승(SMC)은 .076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430(  ), 자아탄력성이 학

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171(  ),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

치는 영향은 =-.155(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표 9 

자기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구조모형 및 경로계수 비교결과

직접효과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MC
비표준화
추정치

표준화
추정치

SMC

자아탄력성

← 모애착
339.924 5.625

.430***

(.053)
.433 .187

.252***

(.038)
.328 .108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
344.550 10.251**

-.015*

(.007)
-.171

.076

-.036*

(.017)
-.177

.06은
학교폭력피해경험

← 모애착
343.004 8.705*

-.016*

(.007)
-.155

-.039**

(.013)
-.126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고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다중상관자승(SMC)은 .108로 나타났으며 자아탄력성

과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다중상관자승(SMC)은 .062로 나타났다.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328(  ),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177

(  ),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126(  )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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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기분화 고저 집단 간의 간접효과 비교

표 10은 이론변수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의 결과이고, 그림 3은 측정변수

와 이론변수들의 모수추정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경로 도해로써 집단 간의 최종 구조

모형도로 모애착, 자아탄력성 및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것이

다.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경로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 =-.074(  )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효과는 없고, 

총 효과는 =-.229(  )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이 검

증되었다.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모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경로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간접효과 =-.041(  ), 직접효과 =-.177(  ), 총효과

는  -.218(  )와 같다. 

표 10 

효과분해와 간접효과 유의성(Bias Corrected Bootstrapping 검증)

경로
총효과
(표준값)

직접
효과

(표준값)

간접
효과

(표준값)

유의도 검증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자기

분화 

고집단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모애착

-.022**

(-.229)

-.015

(-.155)

-.007*

(-.074)
-.024 .000 .043

자기

분화 

저집단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 ← 

모애착

-.048***

(-.218)

-.039***

(-.177)

-.009*

(-.041)
-.022 -.001 .019

따라서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도 자아탄력성이 모애착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에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 )이 검증되었다. 모

애착➝ 학교폭력피해경험경로에서도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추정값, -.074)과 자

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추정값, -.041) 모두 신뢰구간 95%에서, 두 경로의 간접효과

는 유의하였다. 이 두 경로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추정치 그리고 신뢰구간에 

의한 유의성 검증결과는 표 10의 내용과 동일하다. 표 11에서 보는바와 같이 So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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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에서 얻어진 Z값은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이 -2.072(  )로   수

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의 Z값이 –2.542(  

 )로 유의미하므로, 이들 두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에 대한 간접효과의 유의성

은 입증되었다. 또한 모애착은 학교폭력피해경험수준에 직접효과(자기분화 고집단: 

-.155; 자기분화 저집단: -.177)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아탄력성이 매개역할을 할 경우,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총효과: 자기분화 고집단: -.229; 

자기분화 저집단: -.218)을 한층 더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표 11 참조). 자아탄

력성은 직⋅간접적으로 학교폭력피해경험 감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표 11 

간접효과 유의성(Sobel 검증)

경로
자기분화 높은 집단 자기분화 낮은 집단
   

학교폭력피해경험 ← 

자아탄력성 ← 모애착
-2.072 0.038 -2.542 0.011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

  , (표준화추정치)

그림 3. 집단 간의 최종 구조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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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

  , (표준화추정치)

그림 3. 집단 간의 최종 구조모형도

Ⅴ. 논의 및 결론 

1. 논의

연구의 분석결과내용을 토대로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저수준 자기분화 집단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에, 자아

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연관이 있음을 연구한 선행 

연구들(Bowes et al., 2010; Walden & Beran, 2010; Accordino & Accordino, 2011; 

Kristi Koiv, 2012; 김재엽, 장용언, 민지아, 2011; 박진영, 채규만, 2011; 정현주, 2011; 

김선주, 김영희, 2012)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Knowles(2009), Bowes et al.(2010), Swanson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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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011), Taylor et al.(2014), 안태용과 심혜숙(2009), 하명선 외(2009), 오미경, 안지

영과 김지신(2011), 박현주와 김봉환(2011)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므로 자아탄력성이 높

으면 학교폭력 피해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 자아탄력성이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

경험 사이에서 신뢰구간 95%에서 간접효과의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이는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Bowes 

et al.(2010), 한은수와 김춘경(2013) 최연희와 김나영(2013) 등의 선행연구와 일치한

다. 특히 자아탄력성 변수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간접적인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자아탄력성은 청소

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미치는 피해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주어 학

교폭력 피해경험이 감소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 →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모애착 →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직접경로

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에서 자기분화조절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자기분화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안

정적이고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을 수 있으므로 대인관계의 갈등이 적고 대인관계

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낮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며(Bowen, 1982; 남상철, 유영달, 

2007; 윤선미, 2010) 이는 모애착과 학교폭력피해경험 간의 자기분화가 이론적 관계

가 성립됨을 유추할 수 있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

계와 사회복지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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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의

첫째, 본 연구는 다집단 분석에 근거하여 ‘자아탄력성’→‘학교폭력피해경험’과 ‘모애착’

→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직접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집단’과 ‘자기분화 수준

이 낮은 집단’에서 유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경로에서 

자기분화 수준이 조절효과가 밝혀진 것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적 함의를 도출한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관계에서 자기분화 수준의 차이는 유의미한 조절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및 자기분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

로그램 개발의 필요성과 자아탄력성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피해로 인한 심

리적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상담이나 개별 

및 가족치료의 적용을 해야 한다는 실천적 함의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학교폭력피해경험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이나 예방책으로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 중 모와의 신뢰감을 높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며 소외감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정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이루어졌다

고 본다. 

2) 한계점

첫째,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일부지역의 중고등학교의 연구결과를 동질적인 집단

에서 얻어지는 결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둘째, 학교폭력피해경험을 설명하는 변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모애착, 자

아탄력성, 자기분화에 국한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요인

을 설명함에 있어서 또 다른 환경적 변수와 개인내적 변수들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의 모형을 통하여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제시하기 위

하여 횡단적 연구를 하였으나 종단적 연구와 함께 질적 연구도 동시에 실시하는 통합

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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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언

첫째, 청소년이 지각한 모애착이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직접적 영향을 주므로 모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하는 모-자녀와의 애착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들을 참여시킬 필요

가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의 자아탄력성 강화 및 수준별 자기분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천적 개입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프로그램 개

발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모애착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매개효과

가 확인되었다. 이로써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을 예방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증

가시키는데 필요한 대인관계훈련, 활력성 증진 프로그램, 감정통제 조절 및 소외감 극

복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자기분화수준에 따라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자기분화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차이가 있었다. 학교폭력피해예방 위한 자기분

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넷째, 학교폭력피해경험 청소년들에게 폭력에 대처하고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 대상으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해야 하며 특히 애착, 자아

탄력성, 자기분화프로그램을 학교폭력피해경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맞춤형 정

서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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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mother attachment a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Hong Seonghee*․Lee Youngsil*

This study aims to better reveal the psycho-social mechanisms inherent within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to then develop effective  

prevention programs by examining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context of mother attachment. The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ccording to their levels of high and low self-differentiation. Survey data was 

collected from 14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Do, 

And 835 participants were used. First, all three measured variables of the latent 

variables were found to be structured properly. Second, this analysis confirmed 

the homogeneity of the groups. Third, mother attachmen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go resilience in both groups. Fourth, the Z-values taken from the Sobel Tes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 both high and low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This study explain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findings at the 

theoretical, practical and policy levels and finally made a number of suggestions 

for both practice and policy in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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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self-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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